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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우울 보호요인을 예측하여 우울 예방과 조기발견 및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청소년 총 485명이고,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및 -test, t-test, 의사결정나무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4개의 경로, 총 12노드가 구축되었고 가족 결속력,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우울 보호요인이었다. 우울의 보호요인 예측 정확도에서 분석용은 특이도 76.0%, 민감도 65.4%이었고, 검

정용은 특이도 78.2%, 민감도 63.7%이었으며, 전체 분류 정확도는 분석용 70.1%, 검정용 69.7%이었다. 이

에 본 연구 결과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우울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힘차게 성장하기 위

한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우울예방 정책 전략에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중심어 :∣청소년∣우울∣의사결정나무∣보호요인∣예측요인∣ 

Abstract

The study is to develop specific strategies to prevent adolescents' depression,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service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with the purpose of 

predictors of protective factors for depression in adolescent using decision making tree analysis.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485 student in G city. This study collected data between 

September 23, 2013 and September 26, 2013 and analyzed them with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est, t-test, and a decision-making tree by 

using SPSS 20.0 program. From the data analysis, the predictive model for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in adolescent with 4 pathways, 12 nodes. The common predicting variables 

of depression in adolescent were characteristics, family cohesion,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peer communication. The specialty of training data and test data was 76.0% and 

65.4%. The sensitivity of training data was 78.2% and 63.7%. As for the classification accuracy, 

training data and test data explained 70.1% and 69.7%.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eer 

communication to decrease depression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necessary. 

This study should contribute as baseline data for intervention strategies and planning ability of 

depression prevention in adolescents. 

■ keyword :∣Adolescent∣Depression∣Decision-making Tree∣Protective Factors∣Predi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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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변화와 생리적 기능의 성숙, 가치관 

정립이 뚜렷해지는 시기이지만 내외적 스트레스 상황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른 어느 시기보다 정

서행동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1]. 청소

년기에 발생하는 정서․행동문제는 우울 및 불안과 같

은 정서장애가 가장 많으며[2], 이와 관련된 행동문제로

는 충동성문제, 흡연과 음주를 포함한 물질문제, 가출, 

도벽, 자살 및 비행 등이 있다[3]. 또한 청소년기 주요 

정서문제인 우울은 불안장애, 섭식장애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내재 및 외현화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많고[4]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손상 외에도 가족, 학교 및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5].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

기로 우울 유병률이 증가한다[6]. 기분이 지속적으로 저

조하거나, 자신의 삶과 미래를 어둡고 황량한 것으로 

바라보는 청소년은, 우울 위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12년 상담경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방문상담 3,500건 가운데 

우울과 불안감, 충동·분노,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상담

이 25.2%(882건)로 가장 많았다[8]. 또한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2013년 경기도내 초교 1·4학년, 중·고교 각 1

학년 학생 등 모두 54만 4천 211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정서행동특성 온라인 검사’ 결과 6만 8천 923명(12.6%)

이 우울 성향 및 과잉행동 등의 이유로 관심 군에 분류

되었고, 이중 중고생은 5만 3천 94명(17.3%)이 관심 군

이며 이 가운데 2만 1천 836명이 우울 및 무력감, 자살 

등에서 고위험군으로 보고하였다[9]. 이러한 현상은 청

소년 정신건강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우울은 다른 대부분의 장애와 마찬가지로 일찍 발생

할수록 장애가 더 오래 지속되거나 경과가 더 심각하며 

개인의 기능 상실이나 이차적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크게 한다[10]. 따라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

해서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반면, 우울한 모든 청소년들이 부적응 

현상이나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11]. 청

소년기 발달과업을 충실히 이행한 청소들은 발달과정 

중 다양하게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한 성

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이다[12]. 이러

한 결과는 발달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원동력으로 작용하였기에 가능하

다. 그러므로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 우울을 조절하여 

그 영향을 완충시키거나 적응을 도와주는지 긍정적 요

인들을 파악하여 중재하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7]. 본 연구는 우울 보호요인으로 가족, 부모, 또래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세 요인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족은 청소년들이 도덕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그

에 적합한 행동과 적응을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결정

적 역할을 한다[13]. 이중 가족 결속력은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

서적 유대감으로 가족의 중요한 요소이다[14][15]. 선행

연구들은 가족의 적응성이나 결속력의 수준이 극단적

으로 높거나 낮을 경우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 결석 등

의 학교문제, 또래관계문제, 낮은 자존감, 우울 및 자살

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5-17]. 이처

럼 가족 결속력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의 기능이 모든 

가족원의 정서와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을 보호할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가족 결

속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뿐 

아니라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관계 확립에 대한 자신감 및 안정성 

획득에 영향을 주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18]. 반

면, 역기능적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서적

인 우울과 낮은 학업성취욕구, 자살행동 및 좌절감과 

관계가 있다[19]. Bostik and Everall[20]과 권정연과 강

문희[2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건강한 의

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인관계를 추구할 수 있으며, 자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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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같은 부적응을 적게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 자녀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은 자녀를 이해할 수 있

지만 적절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청소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보호요인이라 판단된다. 

청소년기는 부모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유사한 경험, 가치관 및 관심사가 비슷한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한다[22]. 하지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청소년은 또래 관계 안에서 그것

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23]. 그러한 청소년은 또래와

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고립되기 쉽

기 때문이다. 변상해와 김세봉[22] 및 박영희[23]의 연

구를 통해서도 의사소통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의 관계

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

제 등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점을 근거로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우울 보호

를 위한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모든 가족원의 정서와 행동에 반

영된다고 가정할 때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약화시키기

도 하는 매체는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다. 또한, 청소

년들은 또래 집단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

게 공유하고 인정받으면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이 건

강하게 이어진다. 이러한 근거로 청소년의 우울 보호요

인은 가족의 결속력, 부모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 변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요인들 간의 경로를 분

류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분류와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기법이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

터 집합으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여 유

용한 정보를 추출하며 어떤 분류결과가 나타나는지 혹

은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하

는 것이다[24]. 판별분석, 로지스틱회귀 분석, 구조모형 

분석 등의 기존의 다른 연구방법으로는 목표 변수에 작

용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고[25] 추론을 

위해 사용되는 신뢰구간과 가설검정에 대한 해석이 쉽

지는 않다. 그러나 의사결정 나무분석은 의사결정을 나

무 모양으로 도표화하여 집단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거

나 예측을 수행하여 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25]. 또한 본 조사도구의 척도 수준이 혼재해 

있어 결과의 신뢰성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사결

정나무 분석은 척도 수준의 혼재에도 제약이 없고[26], 

선형성, 정규성이나 동분산성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

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24].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

용하여 청소년의 우울 보호요인을 예측하는 가장 효율

적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우울 보호예측 모형을 구축함으로

써 청소년의 우울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청소년 우울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우울 정상군과 위험군 간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파악한다.

2) 청소년의 우울 차이에 따른 가족 결속력, 부모 자

녀간 의사소통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차이를 파악

한다. 

3) 청소년 우울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예측모형을 구축한다. 

4) 구축된 예측모형을 평가한다.  

Ⅱ.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상자 선정은 이 단계(two-stage sampling) 

편의표집법으로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등

학교에서 모집하였다. 1단계는 G광역시 4개 구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교장이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를 선정

하였다. 2단계는 그 중 1학년을 단일 기준으로 하고, 교

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 학생 수가 비슷한 학교를 무

작위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료수집 방법은 201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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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9월 26일까지 G광역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

는 중학교 1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에서 학교장과 

교사의 협조와 동의를 얻은 후 중학생 246명, 고등학생 

239명 총 485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 조사원 8명들

은 연구목적과 조사방법, 설문지의 내용과 자료수집방

법에 대해 1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대상자의 측정도구 이해도, 반응정도 

및 설문 조사시간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

사 결과, 설문문항의 문장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다. 자료수집 시 설문지 작성에 소

요된 시간은 약 25-30분이었다. 최종분석은 대상자 490

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490부 중 응답내용

이 불충분한 자료 5부를 제외한 485명의 자료를 사용하

였다.

2. 연구도구
2.1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Beck[27]이 개발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영호와 송종용[28]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도구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4

점 척도로써 총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일반적 상태, 10-15점은 경증우울, 16-2

3점은 중증우울, 24-63점은 심각한 우울상태를 말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860이었고, 본 연구

에서 .812이었다. 우울 분석의 절단점은 이영호와 송종

용[28]이 제시한 9점을 기준으로 정상군(Yes≤9), 위험

군(No>9)으로 구분하였다. 

2.2 가족 결속력
가족 결속력이란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성원들과 분

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와 서로에 대해 느끼는 정

서적 유대감을 말하는 것이다[14]. 가족 결속력 측정도

구는 Olson 등[14]이 개발한 가족 적응력과 결속력 척

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

I: FACES-III) 중 가족 결속력 척도를 한상분[29]이 번

안한 것을 어휘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족 결속

력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점수 범위

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결속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상분[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630이었고, 본 연구에서 .859이었다.

2.3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

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이

고 개방적인 면을 말한다[3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도구는 Barnes and Olson[31]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

ntory: PACI)중 청소년용 질문지를 민하영[30]이 번안

한 것 도구를 어휘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

들은 어휘 등을 수정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

도로써 총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긍정적이며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민하영[30]의 연구에서 Cronbac

h's α=.930이었고, 본 연구에서 .885이었다.

2.4 또래와의 의사소통
또래와의 의사소통은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으로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교환을 통

하여 서로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32]. 또

래와의 의사소통 도구는 한종혜[32]가 번안한 것을 어

휘 등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또래와

의 개방적 의사소통 측정 10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측정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써 

총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종혜[3

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27-.740이었고, 본 연구

에서 .709이었다.

 3.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대

상자들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본 연구를 철회할 수 있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결과가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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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부호화하여 전산에 입력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자는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동기부여를 하

였다.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1) 선행연구 결과 

3개의 변수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 5

개, 총 8개를 예측변수로 산출하였다. 2) 분석과정은 Pa

rtition node를 이용해 전체 데이터를 분석용(training)

과 검정용(test)으로 분할하였다. 분석용은 모형을 만들

고 검정용은 모형을 평가하는 것으로 60:40으로 분할하

고, 확장방법으로 CH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

tion detection)를 선택하였다. CHID는 연속형과 이산

형 종속변수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쉽고, 변수선택(variabl

e selection) 전략에도 사용할 수 있다. CHAID 분석은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여 변수를 중복 사용하지 않

고 반응변수와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찾아내고 이를 근

거로 하여 나무의 가지치기를 실시하는데 유용하며[33]  

기존의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과 달리 특별한 통계

적 가정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26]. 본 모형의 

분할표본 타당도(split sample validation) 결과는 특이

도, 민감도, 정확도와 위험도를 통해 해석하였다. 3) 분

석에 투입된 변수들은 4개의 노드와 12개의 가지로 분

류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나무를 형성하였다. 

그림 1. Process of data mining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1) 대상자의 우울 정상군과 위험군 간의 일반적 특

성의 차이는 빈도와 백분율,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2) 우울 관련 특성에 대한 요인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우울 보호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분석용

[그림 2]와 검정용[그림 3]으로 무작위 60:40으로 

나눈 후, 의사결정나무 분석 유형 중 CHAID분석 

노드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CHAID분석의 독립

변인들 간 분리와 병합기준은 .05수준으로 하였

다. 부모마디(parent node)의 분리기준은 10개, 

자식마디(child node)의 분리기준은 5개로 지정

하였다.

 4) 분할표본 타당도(split sample validation)를 이용

하여 분석용과 검정용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및 위험도를 통해 예측된 모형을 평가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우울 정상군과 위험군 간의 일반적 
    특성 차이 
전체 485명의 대상자 중 우울 정상군과 위험군 간의 

일반적 특성 차이는 [표 1]과 같다. 성별(=17.583, p=

<.001), 학년(=35.570, p=<.001), 경제상태(=23.327 

p=<.001), 학교성적(=30.492, p=<.001), 교우관계(=

11.261, p=.001) 항목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성별분포를 보면, 총 485명 중 ‘남학생’ 36.1%, ‘여

학생’ 63.9% 이었고, 학년별로는 ‘중학생’ 49.3%, ‘고등

학생’ 50.7%이었다. 경제 상태는 ‘중’ 66.5%, ‘하’ 18.9%, 

‘상’ 14.5%, 학업 성적은 ‘중’ 40.4%, ‘상’ 34.2%, ‘하’ 25.

4%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는 ‘좋음’ 76.7%, ‘보

통 이하’ 23.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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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ifference of Depress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48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rmal
(n=208)

Risk
(n=277)

Total
(n=485)   p

n(%) n(%) n(%)

Gender Male  97(45.6)  78(28.2) 175(36.1) 17.583 <.001Female 111(53.4) 199(71.8) 310(63.9)
Grade Middle  70(33.7) 169(61.0) 239(49.3) 35.570 <.001High  138(66.3) 108(39.0) 246(50.7)

Economic 
state

High class 61(29.3) 49(17.7)  40(14.5)
23.327 <.001Middle 137(65.9) 179(64.6) 183(66.5)

Low  10( 4.8)  49(17.7)  52(18.9)
Academic    
       

achievement

High  91(43.8) 75(27.1) 166(34.2)
30.492 <.001Middle  89(42.8) 107(38.6) 196(40.4)

Low  28(13.5)  95(34.3) 123(25.4)
Relationship
with peer 

Good 175(84.1) 197(71.1) 372(76.7) 11.261 .001≤Fair  33(15.9)  80(28.9) 113(23.3)

2. 대상자의 우울 보호요인 차이
대상자의 우울 정상군과 위험군 간의 가족 결속력,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또래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가족 결속력(t=5.632, p=<.001),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t=8.736, p=<.001), 또래와의 의

사소통(t=4.825, p=<.001) 항목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Difference of Depression by Variables
  (N=485)

Variables

Normal
(n=208)

Risk
(n=277)

Total
(n=485) t p

M±SD M±SD M±SD
Family 

cohesion 36.55±6.0933.24±6.62 34.66±6.60 5.632 <.001
Parent  

adolescent
communic

ation
56.01±8.8748.65±9.40 51.81±9.87 8.736 <.001

Peer 
communic

ation
75.64±8.2471.97±8.32 73.55±8.48 4.825 <.001

3. 대상자의 우울 보호요인 예측 모형
분석노드를 이용한 청소년 우울 보호요인 예측모형

(training data)은 4개의 경로, 총 12노드로 [그림 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구분, 성적, 

경제 상태, 또래관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

족 결속력,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및 또래와의 의사소

통과 함께 중요변수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년, 가족 

결속력,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으

로 총 4개의 변수가 우울을 보호하는 요인이었다. 가장 

상위 노드에서 우울 위험요인에 포함된 대상자는 

55.8%이고, 정상군은 44.2%이었다. 부모 자녀간 의사소

통이 좋을수록 정상군은 57.7%이었다. 세 번째 보호요

인인 학년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 정상군 45.8%이

었고, 중학생 경우는 66.3%이었다. 네 번째 보호요인으

로 고등학생은 가족 결속력이 좋은 경우 우울 정상군이 

52.1%, 중학생은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좋은 경우 우울 

정상군이 76.1%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우울 보호요인 예측모형 평가
본 모형의 예측모형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74명 중 분석용 데이터의 정상군은 121명, 위험

군은 153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특이도는 76.0%로 정

상군로 분류되었던 121명 중 92명이 정상군으로 분류

되었다. 민감도는 65.4%로, 위험군 153명 중 100명이 위

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정확도는 실제 확률과 예측값이 

일치할 확률로 7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검

정용 데이터는 211명 중 우울 정상군은 87명, 위험군은 

124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특이도는 78.2%로 정상군

로 분류되었던 87명 중 68명이 정상군으로 분류되었다.

민감도는 63.7%로 위험군 124명 중 79명이 위험군으

로 분류되었고, 정확도는 69.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분석용의 위험추정치는 .299(.028),  검정용의 위험 

추정치는 .303(.032)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 보호요인 

예측모형은 일반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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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cision Tree for Depression Protective Factors(Test data)

그림 2. Decision Tree for Depression Protective Factors(Training data)

                    Note: PAC=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C=Peer communication, FC=Family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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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redictive Performance according to Modeling Methods                                        (N=485)
Group

Training data
Prediction rate

Test data
Prediction rate

Normal Risk Total Normal Risk Total

Normal 92 29 121 76.0%
(Specificity) 68  19 87 78.2%

(Specificity)
Risk  53 100 153 65.4%

(Sensitivity) 45 79 124 63.7%
(Sensitivity)

Total 92 29 274 70.1%
(Accuracy) 68 19 211 69.7%

(Accuracy)

표 4. Risk of Model
 Sample Estimate Standard Error

Training data .299 .028
Test data .303 .032

Ⅳ. 논의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

의 우울 보호요인을 예측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

진을 돕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주

요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모형은 4개의 경로 총 12노드가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표본 집단을 

특정 기준 값에 의해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하고, 목표

변수와 입력변수들 간의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내는데 

유용하다[34]. 확장방법 중 선택한 CHAID 분석은 질적 

변수나 양적 변수의 자료 분석이 가능하며[35] 본 연구

도 임상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연속형 자료를 범주

형 자료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구축된 모형은 

예측변수의 개수 적고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의 유형

[35]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복잡하지 않아, 우울 보호요

인을 예측하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는 학교나 지역 사회 현장에서 청소년 우울 

예방을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보호요인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었다. 의사결정

나무분석 분류 전 우울 정상 확률은 44.2%이었으나, 부

모자녀 의사소통이 좋은 경우는 57.7%로 증가였다. 부

모는 청소년 인격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언어 혹

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을 교감하며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

에 중요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우울의 관

계를 알아본 연구들은 일관되게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

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낮추며 반면, 폐쇄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자녀의 우울을 높이는 결과

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36]. 안나영과 유영달[18]의 연구 및 강해자와 이길

자[36]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부모 자녀간의 개

방적 의사소통을 한 청소년일수록 정신건강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apora[37]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우울을 낮추

며 폐쇄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자녀의 우울

을 높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

러한 결과들은 청소년과 부모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써 중요한 요인임

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많은 대화를 갖

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3-4번째 노드에서 학년, 가족 결속력과 또래와

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우울 정상군이 45.8%, 중학생 

정상군이 66.3%이었다. 가족 결속력이 좋은 경우 고등

학생 우울 정상군이 52.1%이었고, 중학생은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좋은 경우 우울 정상군이 76.1%로 나타났

다. 가족은 밀접히 결합된 공동체로 청소년 성장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외

로움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변인이

라 할 수 있다. 가족 적응성과 청소년 문제유형간의 관

계를 밝힌 Howes 등[15], Kaslow 등[16] 및 권수정과 

이현주[17]의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적

응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형성에 기초하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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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상황으로 유도하는 일차

적인 원인이 가족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청소년 성장을 위해 가정역

할의 회귀를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정은 청소년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관

계가 내･외적인 정신건강 보호요인으로서 가족 결속력

의 요인을 반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학생은 또래와의 관

계와 의사소통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이

러한 특징은 청소년 발달 단계상 중학교시기에 고등학

교나 성인과 다른 생활양식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경험

하며[38],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고등학교 시기는 또래 관계 

보다는 입시위주의 학업부담과 경쟁에 내몰리고 있기

에 또래와의 관계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은, 최동

원, 임정혜[38]의 연구에서도 또래간의 관계가 우울, 자

살생각과 관련이 있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영향

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중학생이 

또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경님[39]

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특히 중학생이 긍정적 의사소통

을 할수록 우울을 낮게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를 뒷받침해준다. 즉, 또래 간에 서로 감정의 교류는 개

방형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

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서로 간에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청소

년에 대한 개입은 또래 자원을 강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축된 모형이 분석표본의 출처인 모집단에 확

대 적용 가능성[34]이 있는지 검토하고, 예측력의 객관

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용과 검정용으로 구분하여 분

할 표본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석용 데이터

의 특이도 76.0%, 민감도 65.4%, 정확도는 70.1%로 나

타났다. 반면, 검정용 데이터는 특이도 78.2%, 민감도 

63.7%, 정확도는 69.7%이었다. 분석용과 검정용 두 위

험 추정치의 차이는 크지 않아야 일반화가 가능하다

[40]. 본 연구에서 분석용의 위험추정치는 .299(.028), 검

정용 위험 추정치는 .303(.032)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 모형은 청소년 우울 보호요인에 대한 

각 요인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모두 살펴볼 수 있었고, 

위험 추정치 차이가 크지 않아 청소년의 우울 보호요인 

예측모형은 일반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보고된 청소년 

우울 관련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하여 여러 변인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고려하

여 보호요인을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이 심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과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우울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서는 청소년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학년 자체가 

보호요인이 되므로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요

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상담 

등의 현장에서 청소년대상 우울 예방 전략은 학년을 고

려해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예방 교육 대

상을 부모나 또래 대상으로 확대하여 집중적이고 차별

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 우

울 보호요인을 예측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본 모형은 4개의 경로, 총 12노드가 구축되었고 가

족 결속력,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또래와의 의사소통

이 청소년 우울 보호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즉, 청소년 

대상 우울예방은 반드시 가정, 부모, 또래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정신건강문제

의 위험 요인보다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울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 및 학교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Wee센터 등에서 우울 예방 전략 수

립 및 조기 개입하는데 본 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해본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자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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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부모와 학교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여 청소

년의 우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 향후 

청소년 우울 보호요인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도구 활용

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자 중 초등학생이 제외되

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 영역을 초

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모형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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